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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조 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금융에 이자비용 지원

- 중소·중견기업 100억 이하 대출 절차 간소화… 대·중소기업 동시 참여 시 대출한도 가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

한다고 밝혔다. 

 *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

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

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 대기업은 최대 30%(지원상한  0.5%p)까지 지원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감축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6개 금융기관(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

우리은행)과 함께 운영된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올해 1월 말부터 참여 금융

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춰 녹색금융 활용을 넓히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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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실질적인 감축 지원 필요

ㅇ (지원대상)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

여하는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출 우대금리 혜택 제공

ㅇ (지원방식) 시중 은행이 민간자금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기업)에 우대

금리 지원, 정부가 은행에 우대금리의 일정 비율을 지원(이차보전)

     ※ 우대금리 정부보전비율: 중소·중견기업은 50%까지, 대기업은 30%까지(대기업 지원상한: 0.5%p)
      

일반대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은행

 

기업 (부담금리 5.0%)

은행 정부

     △1.0%p    △1.0%p

기업 (부담금리 3.0%)

ㅇ (예산) ’26년 총 3조원 규모 신규대출 지원(예산규모 665억, 전년대비 +23%)

ㅇ (지원내용) 10년 이내(시설자금), 기업집단별 최대 2조원까지 지원
     ※ 개별 대출에 부여되는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은 시중은행별로 상이

<대출신청 프로세스 예시>
지원대상 

적합성 판단 → 사전점검 → 온실가스 감축률 검증 → 약정서 작성 및 
대출실행

금융기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대기업, 100억 초과 중소 중견기업 대출)

금융기관
금융기관

(100억 이하 중소 중견기업 대출*)

     * (30억 이하) 녹색여신 확인서 제출, (30~100억) 녹색분류체계 심사원이 검토한 녹색여신 확인서 제출

ㅇ (신청·접수) 취급은행(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 영업점

<취급은행별 상품 담당부서>
취급은행 부서명 전화번호

산업은행 ESG기획부 02-787-7867

신한은행
CIBž대기업사업부 02-2151-4944(대기업)

고객솔루션부 02-2151-1530(중소ž중견기업)
농협은행 기업성장지원부 02-2080-7685
국민은행 기업상품부 02-2073-3133

수출입은행 EGS경영부 02-6255-5126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부 02-2002-3733

     ※ 대출 신청은 개별 영업점 문의 요망


